
































































































































관광명소│Tourist Attractions

구 벨기에 영사관은 서양의 고전주의 양식 건축물로서 서울시 중구 회현동에 1905년 준공 

되었으나, 1983년에 남현동으로 이전·복원되었다. 우리은행이 서울시에 무상 임대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 2004년 9월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무료로 운영되며 다채롭고 수준 높은 기획전시 등으로 도심 속 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사적 제254조)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구 벨기에 영사관, 남부순환로 2076) SeMA Nam Seoul Museum of Art

호림 윤장섭 선생이 출연한 유물과 기금을 토대로 강남구에 처음 개관하였다가 1996년 3월  

신림동으로 이전하여 1999년 5월에 재개관하였다. 현재 1만 5천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1점의 유물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소장품의 다양성과 질적인  

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호림박물관(남부순환로152길 53) Horim Museum

걸어서 10분거리의 도서관을 조성하고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지하철역 무인대출기 등 40개의  

도서관 도서를 통합 운영하여 홈페이지, 모바일도서관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1~2일내 주민이 원하는 가까운 도서관으로 배달해주고, 도서반납도 가까운  

도서관에서 쉽게 처리된다. 상호대차서비스는 구민의 높은 지식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일본, 중국, 덴마크 등 국내외 공공기관 벤치마킹 내방 및 해외언론 보도까지 도서관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관악구통합도서관 ‘책나래(상호대차서비스)서비스’ 지식복지 구현
Gwanak-gu District Consolidated Library ‘Chaek Narae’ (mutual book lending service)

•규장각 Kyujanggak Archive

조선시대 역대 국왕의 시문, 친필의 서화 등을 보관 관리하던 곳이다. 1960년대 규장각 도서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 작업에 착수, 1990년 6월에 규장각 전용건물을 건립하여 중앙도서관에서 

독립하였다. 2006년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한국문화연구소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으로 통합

하여 기존 자료의 보존, 관리와 연구·출판·교육 사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박물관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1941년 진주 출신 수장가 박영철 씨의 기증유물과 민속품으로 출발하여 현재 근대사진, 불교

미술품 등 7,2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한 국내 최고 수준의 박물관으로 성장하였다. 대학 박물관 

중에서 소장품의 질과 양에서 손꼽히며 발해유물, 서화류, 민속유물 중에는 국립박물관에도 

없는 우수한 유물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대학교(관악로 1)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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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성대는 고려 명장 강감찬 장군의 출생지로서, 강감찬 장군을 기리기 위해 공원이 조성 

되었으며 1973년 낙성대공원 동쪽에 장군의 영정을 모신 안국사가 조성되었고, 장군의 일대기  

및 활약상, 귀주대첩 등의 역사를 고증·전시하는 강감찬 전시관도 운영 중이다. 올해는  

귀주대첩 1,000주년을 맞이하여 강감찬 축제가 10월 18~19일에 장군의 호국정신과 위업을 

기리는 유일한 역사문화축제이자 민간이 주도하는 주민참여형 축제로 열린다.

낙성대공원(낙성대로 77) Nakseongdae Park

대학생들이 자주 찾는 젊음의 거리로, 2014년부터 서울대 정문 로고인 ‘샤’와 가로수길을  

패러디하여 ‘샤로수길’이라 하고 약 600m의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되었다. 수제햄버거, 카페  

등 다양한 국적의 음식들을 파는 음식점과 낙성대시장의 정감 어리고 토속적인 분위기의  

식당이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서울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다.

샤로수길(관악로 14길) Sharosu-gil

높이 629m. 서울 분지를 둘러싸고 있는 봉우리 중의 하나로 예로부터 수도 서울의 방벽으로 

이용되어왔다. 최고봉은 연주봉이며, 서쪽으로 삼성산과 이어진다. 연주대·연주암 등 명소와 

암릉 코스로 제격인 팔봉능선이 있으며, 북서쪽 기슭에 서울대학교가 있고 교통이 편리하여 

등산객이 많다.

관악산 Gwanaksan

보라매공원~관악산 호수공원 총연장 6.7㎞ 구간으로 관악산 계곡의 물줄기가 신도림동까지  

이어져 신정교 아래에서 안양천 물줄기와 합쳐진다.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어  

인기가 높으며, 해마다 여름에는 어린이 물놀이장이, 겨울에는 어린이 얼음썰매장이 운영된다.  

도림천은 도심 속의 생태공원으로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도림천 Dorimchoen Stream

민주화에 열망이 뜨겁던 1987년 1월 14일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회장이던 박종철 군이 체포  

영장도 없이 끌려가 잔인한 물고문으로 숨지는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며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결국 전두환 정권이 물러나게 되었다. 박종철  

열사의 희생으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기리기 위해 2017년, 관악구와 마을관광사업 추진단이  

당시 열사가 살았던 대학동 하숙집 맞은편에 동판과 벽화를 설치하여 추모공간을 조성하였다.

박종철 거리(대학동 고시촌 內) Park Jong-cheol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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